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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to improve disaster 

preparedness by identifying disaster and safety cognition, safety education perception and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disaster preparedness.

Methods: Selected articles were programmed statistically by SPSS to analyze 162 third and fourth-year 

students in Chungcheong-do, from December 1, 2022 to December 31, 202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with the effect of disaster and safety cognition, safety education perception, and disaster 

preparedness was analyzed by t-test and ANOVA.

Results: Disaster preparednes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isaster and safety cognition (r=.499, 

p<.001) and safety education perception (r=.328, p<.001). Furthermore, the influencing factors on 

disaster preparedness were sex (β=0.17, p<.011), disaster and safety cognition (β=0.39, p<.001), and 

28% was explanatory power.

Conclusion: Preparing educational method for strengthening safety and disaster cognition requires 

improving the disaster preparedness of university students, and a new educational approach to program 

development to elevate disaster and safety cognition at the univers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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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자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대규

모의 자연재난과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대형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새롭게 변화하는 추세이다

[1,2].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10.29 참사

와 같은 결과로 국민들과 세계로의 큰 충격을 

줬으며 더 이상 재난은 특정 지역에 특정 집단

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현대사회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으로 다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

으며, 재난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을 제정하고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의 재

난 관리 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재난 통계자료

와 국민의 관심도를 종합 분석하여 예방 및 대

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국내에서는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

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국가 주도로 다양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

계를 확립하고 있으며[4], 안전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안전의식의 중요성은 강조되기 때문에 습

관이 형성되는 초등학생부터 지속적인 안전교

육의 필요성과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다[5].

안전인식 증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생애

주기에 따라 차별화된 재난안전 교육이 필요하

며,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교육에 걸쳐서 정

규교과목으로 지정해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15년 교과개정에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유치원 2개 영역, 초등학교 4개 교과, 중

학교 6개 교과, 고등학교 5개 교과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당 교과의 수업지도안을 

사례를 들어 제시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의 예

방을 도모하고 있다[6].

30세 이전 연령층의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불의의 안전사고로써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적, 교육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7] 하지만 '안

전교육 7대 표준안'에 대학생은 해당하지 않으

며 대학교 진학 후의 안전교육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8].

안전사고는 우연히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 아닌 고위험 환경, 고위험 집단에서 발생하

는 것이며 이는 안전에 대한 지식 및 대처능력 

부족, 부주의 행동 등의 피해로 이어진다[9]. 

안전 및 재난인식이란, 재난에 대한 이해와 재

난 상황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수준을 의미하

는 것으로, 재난으로 인해 초래되는 상황을 어

떻게 인지하고 판단하는 가는 재난 대비, 대응 

등 전반적인 재난관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다[10]. 따라서 안전 및 재난인식은 사고 예방

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

[9]에 따르면 화재안전의식과 화재안전교육경

험이 있을수록 재난대처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고등학생이나 특정 학과 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로 일반화하

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한 연

구가 필요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소수 대학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

생술과 같은 일회성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의 안전교육은 특정 학과를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8]. 따라서 대학생의 안전 

및 재난인식, 안전교육지각을 확인하고 재난대

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함이

며 대학생의 재난대처역량 향상을 위한 전략개

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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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안전 및 재난인식, 안전

교육지각을 확인하고 재난대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재난인식, 안전

교육지각, 재난대처역량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

난대처역량을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재난인식, 안전교

육지각, 재난대처역량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재난대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대학생

의 안전 및 재난인식과 안전교육지각이 재난대

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도에 소재한 3, 4년

제 대학생으로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구성하였으며 온라인 설

문지의 URL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임의 표집으로 실

시되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듣고 설문

지의 수신을 동의한 학생에게 URL을 발송하였

다.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보장과 익

명성,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거부나 중도 포

기 등)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자율적으로 선

택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문자를 전송받은 

학생은 설명문을 읽고 자의적으로 설문지 참여

에 동의한 후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입력하였

다.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의 유의수준 .05, 검

정력 .95, 중간수준의 효과크기 .15(effect size) 

예측변수 12개를 기준으로 하여 184명이 산출

되었고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203명을 대

상으로 하였으나 연구에 동의하고 응답을 제출

한 162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안전 및 재난인식

안전 및 재난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Lee 등

[10]이 간호대학생의 재난인식을 측정하기 위

해 개발한 도구를 Kang[11]이 수정보완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Lee 등[10]의 도구는 재난 관

리를 위한 책무와 관리의 주체가 개인, 지방자

치단체 및 국가에 있는지에 대한 재난 책임 관

련 8문항, 재난 발생 예방과 재난 대응, 복구에 

대한 재난관리현황 6문항, 재난 원인에 대한 6

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Kang[11]이 수정 보완시 ‘나는 

안전사고와 재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문항을 재난대응참여의지

와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에서 “매

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범위는 최저 19점에서 최고 95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1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s ⍺= .85로 나타났다.

2) 안전교육지각

안전교육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Kim[1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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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안전보건교육지각 측정 도구를 Lee[13]

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나는 평소에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

을 많이 한다’ 등을 포함한 12항목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 에서 “매우 그렇

다”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Lee[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 .7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 .70이었다.

3) 재난대처역량

재난대처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에서 제시하는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을 바탕

으로 Ju[14]가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족 

간 대처법을 묻는 5문항, 재난발생시 대처법을 

묻는 10문항, 재난대비상황을 묻는 5문항, 응급

환자대처법을 묻는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방식은 “전혀 모른다”에서 

“아주 잘 알고 있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 대처능력이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 .95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안전 및 재난인식과 

안전교육지각과 재난대처능력은 빈도율, 평균

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에 따른 안전 및 재난인식과 안전교육

지각과 재난대처능력은 t-test와 ANOVA로 분

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

다. 대상자의 안전 및 재난인식과 안전교육지각

과 재난대처능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

relation coefficient로, 대상자의 재난대처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ierarchical re-

gression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

성에서 성별은 남자 48.1%(78명), 여자 51.9%

(84명)으로 여자가 더 많았고, 연령분포에서 

20세-21세가 38.9%(63명), 22세-23세가 25.9%

(42명), 24세 이상이 35.2%(57명)으로 20세에

서 21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학년에서는 저학

년이 48.8%(79명), 고학년이 51.2%(83명)로 

고학년이 많았다. 전공계열에서는 보건계열이 

64.2%(104명), 비보건계열이 35.8%(58명)로 

보건계열이 많았다. 교통수단에서는 자차가 

6.8%(11명), 대중교통이 62.3%(101명), 도보

가 30.9%(50명)로 대중교통이 가장 많았다. 재

난 및 안전교육 유무에 따라서는 재난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87.0%(141명), 

재난 및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13.0%(21

명)으로 안전교육 이수한 학생이 더 많았고, 재

난경험 유무에서는 재난을 경험한 학생이 

28.4%(46명), 재난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71.6%(116명)로 재난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

이 더 많았다. 재난 및 안전교육 요구도에서 중

간이하의 요구도는 15.4%(25명), 높은 요구도

는 84.6%(137명)이었다. 재난 및 안전교육 중

요도에서 중간이하의 중요도는 11.7%(19명), 

높은 중요도는 88.3%(143명)이었다. 안전 및 

재난인식의 평균점수는 3.74±0.53점이었으며, 

안전교육지각의 평균점수는 3.63±0.51점이었

다. 재난대처역량의 평균점수는 3.07±0.92점이

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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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or Mean±SD

Gender
Male 78(48.1)

Female 84(51.9)

Age(years)

20-21 63(38.9)

22-23 42(25.9)

24≤ 57(35.2)

Grade
Junior 79(48.8)

Senior 83(51.2)

Majors
Healthcare 104(64.2)

Non-Healthcare 58(35.8)

Transportation

Personal vehicles 11(6.8)

Public transportation 101(62.3)

Pedestrian 50(30.9)

Safety education experience
Yes. 141(87)

No. 21(13)

Disaster experience
Yes. 46(28.4)

No. 116(71.6)

Safety education requirement
≤Generally requirement 25(15.4)

Fairly requirement 137(84.6)

Safety education importance
≤Generally importance 19(11.7)

Fairly importance 143(88.3)

Disaster and safety cognition 3.74±0.53

Safety education perception 3.63±0.51

Disaster preparedness 3.07±0.9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62)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대처역량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재난대처역량의 차이는 

성별(t=2.185, p=0.030)과 전공(t=2.678, 

p=0.008), 재난경험 유무(t=2.336, p=0.023), 

재난 및 안전교육 요구도(t=-2.590, p=0.010)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보건계열대학생, 재난을 경험한 대학생, 

재난 및 안전교육 요구도가 높은 대학생이 재난

대처역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안전 및 재난인식과 안전교육지각 

및 재난대처역량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재난대처역량은 안전 및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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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Mean ± SD t or F p

Gender
Male 78(48.1) 3.23±1.01

2.185 .030
Female 84(51.9) 2.92±0.81

Age(years)

20-21 63(38.9) 2.97±0.92

0.643 .52722-23 42(25.9) 3.18±1.08

24≤ 57(35.2) 3.09±0.79

Grade
Junior 79(48.8) 3.08±0.95

0.109 .913
Senior 83(51.2) 3.06±0.90

Majors
Healthcare 104(64.2) 3.31±0.91

2.678 .008
Non-Healthcare 58(35.8) 2.81±0.88

Transportation

Personal vehicles 11(6.8) 3.38±1.15

0.712 .492Public transportation 101(62.3) 3.05±0.93

Pedestrian 50(30.9) 3.02±0.85

Safety education 
experience

Yes. 141(87) 3.08±0.92
0.461 .646

No. 21(13) 2.98±0.93

Disaster 
experience

Yes. 46(28.4) 3.36±1.08
2.336 .023

No. 116(71.6) 2.95±0.83

Safety education 
requirement

≤Rarely requirement 25(15.4) 2.63±1.05
-2.590 .010

Fairly requirement 137(84.6) 3.15±0.88

Safety education 
importance

≤Generally importance 19(11.7) 3.19±0.99
0.620 .536

Fairly importance 143(88.3) 3.05±0.91

Table 2. Differences in disaster prepared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2)

인식(r=.499, p<.001)과 안전교육지각(r=.328, 

p<.001)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4. 재난대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전 연구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

토한 결과, 공차한계는 .726∼.974로 0.1이 이

상이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27∼1.378로 기준치 10 이하인 것으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705에 2에 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접한 오차항의 독립성

도 확인되었다. 1단계의 일반적 특성 중 재난대

처역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전공, 재난

경험유무, 재난 및 안전교육 요구도를 독립변

수를 투입하였다. 모델 1의 회귀식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으며(F=6.680, p<.001) 재난대처

역량을 14%를 설명하였다. 성별(β=0.22, 

p<.004), 전공계열(β=0.17, p<.025), 안전교육

요구도(β=0.20, p<.009), 재난경험(β=0.15, 

p<.040)이 재난대처역량의 영향요인이었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2단계 모델 적합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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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saster and safety 

cognition
Safety education 

perception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and safety cognition 1

Safety education perception
.465

(p<.001)
1

Disaster preparedness
.499

(p<.001)
.328

(p<.001)
1

Table 3. Correlation of disaster and safety cognition, safety education perception and disaster 
preparedness    (n=162)

Model
Model 1 Model 2

B β t p B β t p

(constant) 2.13 10.05 .000 -0.59 -1.14 .253

Gender (ref: Female)

Male 0.41 0.22 2.91 .004 0.33 0.17 2.58 .011

Major (ref: Non-Healthcare)

Healthcare 0.33 0.17 2.25 .025 0.23 0.12 1.75 .081

Safety education Requirement
(ref: ≤Rarely)

Fairly 0.51 0.20 2.63 .009 0.17 0.06 0.92 .359

Disaster experience (ref: No)

Yes. 0.31 0.15 2.06 .040 0.14 0.08 1.21 .225

Disaster and safety cognition 0.69 0.39 5.05 .000

Safety education perception 0.15 0.08 1.15 .249

R2 .145 .312

Adjusted R2 .124 .286

F(p) 6.680(p<.001) 18.826(p<.001)

Table 4. Factor influencing disaster preparedness (n=162)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8.826, p<.001) 

설명력은 31%로 증가하였다. 재난대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β=0.17, p<.011) 

안전 및 재난인식(β=0.39, p<.001)이었다

<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안전 및 재난인식, 안전

교육지각을 확인하고 재난대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함이며 대학생의 재난

대처역량 향상을 위한 전략개발에 기초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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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재난인식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74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학과를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10,15]와 항공서비스학과[16]보

다 모두 비교적 높은 결과였다. 이는 본 연구대

상자 중 재난 및 안전교육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및 

재난인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한 연구[17]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메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접하면서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됐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대상자의 안

전교육지각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63점으로 보

통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선행연구

[13]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난대처역량은 5점 척도 중 3.07점으로 중

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

여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14,18]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 결과 성별, 전공계열, 재난경험, 재

난 및 안전교육 요구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는데 남학생인 경우, 보건계열인 경우, 재난

경험이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교육 요구도가 

높은 경우 재난대처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선행연구[16,18-21]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군 복무 동안 재난

관리 책임기관인 국방부 지도하에 재난 대비 

군사훈련을 받게 되어[22] 재난대처역량을 높

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

계열의 경우 비보건계열보다 많은 재난안전교

육 경험이 많았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재

난안전교육경험이 재난대처역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선행연구[23]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급구조학과 및 간호

학과 교육과정에서 재난 관련 과목이 존재한다

는 연구 결과[24,25]와 간호사 직업군은 주기적 

교육을 통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안전의식 점

수가 높다는 연구결과[26]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재난대처역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변인

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를 통해 재난대처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재난피해 경험이 학

습되어 재난대처역량으로 높이는데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난 및 안전교육 요구도가 

높을수록 재난대처역량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안전교육지각이 높을수록 안전실천행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13]. 개

인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는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재난대처역량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이는 재난안전지

식이 높을수록 재난 및 안전교육 요구도가 높

다는 선행연구[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대학생의 재난 및 안전교육 요구도를 파악

하여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대처역량

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2,14]에서는 

해당 변인에 대하여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

가 도출되었는데, 선행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 

범위를 응급구조학 전공 학생으로 좁게 특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전공을 특정하

지 않고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유의한 결과에 차이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안전 및 재난인식과 안전교육지각이 재난대

처역량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는 

재난인식의 하위개념인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

식 정도와 재난 준비도에서 상관관계를 보였기

에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는 직접적인 재난을 경

험했을수록 재난에 대한 준비를 잘하여 재난대

처능력이 높아졌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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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였다.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13]

를 통해 높은 안전 및 재난인식과, 안전교육지

각이 재난대처역량을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 안전지각은 교육 또는 경험 없이 자연적으

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므로[13] 안전 

및 재난인식과 안전교육지각을 향상시키기 위

해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교육의 형태를 

이론적 지식 전달이 아닌 체험적 교육형태와 

결합 된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처역량의 영향요인은 성

별과 안전 및 재난인식이었으며 설명력은 28% 

이었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8]

와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에서 안

전인식이 높을수록 재난대처역량이 높다는 결

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 대상자 특

성상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음으로써 안전 

및 재난인식이 고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

행연구[9,21]를 통해 직업에 따른 안전교육이 

안전인식에 중요한 인자이며, 안전교육이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안

전교육은 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쳐 재난대처능

력 강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활성

화하고 교육 효과 파악하여 안전 및 재난인식 

확립에 따른 재난대처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겠다. 또한, 성별이 재난대처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8,19]의 결과와 일

치하였다. 남성은 군복무 기간 동안 재난 대응 

교육을 활발하게 받는다는 선행연구[22]결과에 

비해 여성은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별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선행연구

[1,18,19,28]와 본 연구의 대상자 설정이 다르

다는 점에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

자를 확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재난 및 안

전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안

전 및 재난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제도

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적 접근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안전 및 재난인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안전 및 재난인식, 안전

교육지각을 확인하고 재난대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함이며 대학생의 재난

대처역량 향상을 위한 전략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남학생인 

경우, 보건계열인 경우, 재난경험이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교육요구도가 높은 경우 재난대처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 및 재난

인식과 안전교육지각이 재난대처역량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난대처역

량의 영향요인은 성별과 안전 및 재난인식이었

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재난대처역량을 강화하는데 더 적합한 교

육적 제도를 도색하고 그에 따른 안전 및 재난

인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

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수

를 확대하여 안전 및 재난인식이 재난대처역량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학생의 재난대처역량에 미치는 다양

한 변인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군 복무 따른 재난대처역량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재난 및 안전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프

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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